부활 성야 미사(2018년 3월 3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부활 축하드립니다!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예수님 부활절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은총인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도 감동적인 주님의 부활이건만 별 감흥 없는 부활, 별 의미 없는 부활, 나와는 뭐 별 상관없는 부활, 그리고 해마다 맞이하는 똑같은 부활은 혹시 아닌가요? 올해 부활은 무언가 좀 다른 것이 있나요?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 하기 전 몇 주간 정말 정신 없이 바빴습니다. 늘 사순시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성삼일 동안은 거의 죽었다하고 지냈었는데, 그 일들이 오늘 밤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부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밤,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과연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아니면 믿기 힘든 일이지요.

이 믿기 힘든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듣고 전하고, 대대 손손 기억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눈에 뭐가 씌워지고, 마음이 굳게 닫혀서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인 구약성서를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마음 안에 고집과 자만심이 가득했었죠. 

반면에, 부활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들 이었습니다. 삶의 큰 희망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게 살았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 이었지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앙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 신앙은 단순히 위로와 희망어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재 상황이었고, 삶의 구체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 바로 내 자신의 구원 이야기,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새 출발, 희망 가득한 새로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잊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갇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인생 새 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적게, 희망은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해 질것입니다.” 

[bookmark: _GoBack]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금방 흘러갑니까. 2018년 새해가 시작 된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세번 만 더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여기서,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 더 많이 용서하고, 그리고 지금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새 삶이 열렸습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무덤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가득차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내 인생과는 무관한 거창한 기적적인 사건의 보도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새출발 하십시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의 행복과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늘 여러분들의 삶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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